
2026 국내 축제 매력도 지수 리포트

경남 창원시 · 자연생태 · 꽃

진해군항제
2위 1위 1위

종합 요약

축제 성과 지수

최종지수 9.28 / 10점 · 전국 2위

인지도 9.73 / 10점 · 전국 2위

매력도 8.84 / 10점 · 전국 5위

SNS 언급량 ＊ 축제 기간 ±1개월 수집 기준

2024.07~2025.06 17,315 건

2025.07~2026.06 22,067 건

전년 대비 +27.4%
긍정 중립 부정

주요 매력 포인트 · 개선 포인트

주요 매력 포인트 개선 포인트

유사 축제 비교

진해군항제 9.28

8.14

광양매화축제 7.62

곡성세계장미축제 7.25

중랑서울장미축제 7.04

송파구벚꽃축제 6.84

권역 내 축제 순위 경남 18개 기준

1. 진해군항제 9.28

2. 진주남강유등축제 7.28

3. 마산가고파국화축제 5.99

4. 원동매화축제 4.82

5. 가야문화축제 4.70

6. 개천예술제 4.53

소셜 반응

콘텐츠 경험

긍정
여좌천과 경화역을 잇는 벚꽃길
규모가 국내 최대급이라 개화가
맞은 해에는 압도적이라는
평이 많음

부정
개화 시기가 축제 일정과 어긋나면
듬성듬성한 벚꽃만 보게 돼
아쉽다는 의견이 반복됨

현장 체험

긍정
평소 닫혀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군항이 개방돼 벚꽃 외의 볼거리가
있다는 반응이 많음

부정
축제장 먹거리의 양과 맛이 가격에
못 미친다는 불만이 이어져 바가지
인식이 남아 있음

방문 과정

긍정
임시 주차장과 셔틀버스 노선이
확대돼 대중교통 접근은 예년보다
수월해졌다는 평이 있음

부정
주말 차량 통제와 진입 정체가 심해
자가용 방문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주변 지역 특징

긍정
중앙시장·경화시장 먹자골목 등
지역 상권으로 동선이 이어져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평이 있음

부정
숙소가 일찍 소진되고 요금도 크게
올라 당일치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음

전국 1,452개 축제 중 자연생태 분야 중 경남 18개 축제 중

전국 1,452개 축제 중 종합 2위·자연생태 분야 1위로, 국내 대표 벚꽃 축제로서 확고한 인지 기반을 확보함
평소 개방되지 않는 해군사관학교와 군항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 여느 벚꽃 축제와 구별되는 차별 요소로 꼽힘
다만 개화 시기와 축제 일정이 어긋나는 해에는 만족도가 크게 흔들리며, 먹거리 물가와 숙박 부담이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됨

여좌천 로망스다리와 경화역 벚꽃길이 국내 최대 규모 군락지로
손꼽히는 사진 명소임
평소 출입이 통제되는 해군사관학교와 군항이 개방돼 다른 벚꽃
축제에 없는 경험을 제공함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 부담이
적다는 평이 많음
군악대 시가행진 등 군항도시 정체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즐길 거리를
넓힌다는 반응이 많음

개화 시기가 축제 일정과 어긋난 해에는 원거리 방문객의 실망이
크다는 의견이 많음
먹거리의 양과 맛이 가격에 못 미친다는 불만이 이어져 바가지
인식이 남아 있음
숙소가 조기 소진되고 요금도 급등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벚꽃열차 등 기존 인기 콘텐츠가 축소·교체되면서 재방문객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이 있음

영등포여의도봄꽃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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